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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전후의 아르메니아 경제 흐름 
Pre- and Post-Crisis Economic Trends in Armenia

1991년 독립을 선언한 이후, 아르메니아는 구조 개혁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이 과도기 초기의 사회/경제 추세와 특징으로는 심각한 GDP 감소, 대량 실업, 만연한 빈
곤, 사회 양극화와 대규모 이민 행렬 등이 있었다. 과도기 중에서도 참으로 어려웠던 첫 10
년이 지나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04년엔 1990년 수준의 경제 상황을 회복하
였다. 그러나 2004년의 아르메니아는 1인당 GDP가 3,998 PPP(구매력 환산) 달러 수준이
었으며, 실업률은 32%, 절대 빈곤율은 53.4%(국가 빈곤선 기준)를 기록하고 있었다.
1)

2002년과 2007년 사이, 아르메니아의 경제는 매년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였고, 
이 시기의 연평균 성장률은 13.1%에 달했다.2) 빠른 경제 성장의 결과로, 구매력 환산 1인
당 GDP는 6,484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실업률과 절대 빈곤율은 2007년을 기준으로 각각 
28%와 26.4%까지 감소하였다.1)

구 소비에트 연방 국가(FSU)와 중앙/동유럽 국가(CEE)에 속한 26개 과도기 국가 중 오직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만이 동기간의 아르메니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각각 
19.1%, 13.8%).3) 이 시기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관하여 세계은행은 아르메니아의 경제 성
장 추세를 ‘아시아의 호랑이들’에 빗대 ‘코카서스의 호랑이’라 불렀으며, 이런 성공적인 거
시 경제적 성과를 ‘대규모의 외부 유입 자금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1세대 구조 개혁을 추
진’한 결과라고 연관 지었다(Mitra 외, 2007, p. 3). 

2008년의 경제 위기로 인해 상당히 침체된 세계 경제는 아르메니아 경제와 사회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 금융/경제 위기는 2008년 4분기부터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다. 

1) According to the World Bank’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5: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world-development-indicators 

2) Calculated based on “Statistical Yearbook of Republic of Armenia” 2004, 2006, 2008,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of RA.

3) Calculated based on “Statistical Yearbook of Republic of Armenia” 2004, 2006, 2008,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of RA and the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5: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2/weodata/downloa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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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008년의 경제성장률은 6.9%에 그쳤다. 심지어 2009년에는 14.2% 경기 후퇴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서야 2.1%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이
후에는 연평균 4.3% 성장(2011~2015년)을 기록하며 적절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4) 2014년 
기준으로 구매력 환산 1인당 GDP는 8,068 달러를 기록하였고, 실업률은 17%, 빈곤율은 
30%를 기록하였다.1)

 
따라서 아르메니아인들의 경제와 생활수준은 외부 영향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IMF 자료에 따르면, 구소련 국가와 중/동유럽 과도기 국가 중에서도 아르메니아의 경제는 
특히 외부 영향이나 충격에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나라 중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
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등은 2009년에 급격한 경기 후퇴가 관찰(각각 -18.0, 
-14.7, -14.5, -14.2, 13.7%)되었다.5)

아르메니아의 급격한 경기 후퇴는 경제의 근본 구조와 성장이 외부 자금, 특히 외국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에 의존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위기 이전의 빠른 성장은 비교역 부문(non-tradable sectors)의 성장, 특히 건설(주로 
주택) 및 서비스업의 성장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GDP가 3배 증가
할 동안, 건설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8배나 증가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GDP의 
25.3%를 차지하였다. 같은 시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3.2배 증가하여 2008년 전체 GDP
의 33.7%를 차지하였다. 반면 교역 부문(농업, 제조업 등)의 부가가치는 동기간 1.8배 증가
에 그쳤다. 2008년에 농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에서 각각 16.3%, 13.2%를 차
지하였다. 

비교역 부문의 성장은 엄청난 외국인 투자와 외국에서 보내는 개인 송금(이주 노동자들이 
보내는) 때문에 가능했으며, 사실상 이것이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송금액 
유입이 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에 상승효과를 야기하며 
성장을 이끌고 있다(Karapetyan, Harutyunyan, 2013).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1~2008년 아르메니아로 보낸 개인 송금액은 총 미화 64억 달
러에 이르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총 29억 달러였다.6) 이 기간에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GDP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9~2010년 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와 해외 이주자가 
보낸 개인 송금액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는 건설업과 전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4년에 건설업 부문의 부가가치가 2008년 대비 2배 감소하였지만, 교역 부문
은 1.6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두 자릿수 성장과 경제위기 이후의 적절한 
성장은 아르메니아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에 의해 가능했다. 2014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4) GDP 성장률은 “아르메니아 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 of Republic of Armenia)” 2014,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of RA에 근거함. GDP 성장률은 2011년 4.7%, 2012년 7.2%, 2014년 3.5%, 그리고 
2015년에 3%를 기록하였다.

5) Source: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5/02/weodata/download.aspx.
6)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5, WB. http://databank.worldbank.org/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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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비 1.6배 성장하였고, 전체 GDP의 41.3%를 차지하였다.

2001-2014 아르메니아 부가가치 기준 교역/비교역 부문과 외국인 직접투자, 
개인 송금 유입액 추이

건설 부문, 백만 현재 LCU 
제조업, 백만 현재 LCU
농업, 백만 현재 LCU

서비스업, 백만 현재 LCU
보조축 – 개인 송금 수신액 (백만 현재 미국 달러)

보조축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기준 (BoP, 백만 현재 미국 달러)

출처: 아르메니아 통계연감, 2004-2014, WDI 데이터베이스, http://databank.worldbank.org/data/

다른 연구에 따르면, 국외 이주 노동자의 송금액 유입은 아르메니아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
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액의 유입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시키며 빈곤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 2013~2014년간 외국에서 보낸 개
인 송금액은 빈곤 감소에 7.7% 기여했으며, 국가의 사회적 지원(사회 복지, 수당, 연금 등)
은 5.8% 기여하는데 그쳤다.7) 

반면에 송금액 유입은 국내의 고용촉진과 교역 부문의 생산 투자를 감소시키며, 또한 국가 
화폐가치 절상 효과를 가져온다(Karapetyan, Harutyunyan, 2013). 특히 화폐가치의 절상
은 (수입 증가로 인한) 총 수출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교역 부문의 비용 증가로 서비스 분
야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다. Aivazian, Bereznyatskiy와 Brodsky(2014)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국내의 각 분야 간의 재분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해외로 유
출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며, 아르메니아에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자원에 거의 의존

7) Calculated based on “Household Integrated Living Standard Survey” databases, provided by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of RA.http://armstat.am/en/?nid=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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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상승 및 환율 하락 및 통화가치 상승으로 제조업 경
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 자원의 저주라 불리기도 함 – 역자 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르메니아로 송금하는 돈의 대부분(약 65~70%)은 러시아에서 온다. 대부분 단기 직업을 
얻기 위해 러시아로 떠난 사람들이 보내는 돈이다. 또한, 아르메니아의 과도기에 러시아로 
떠난 대규모의 이민 행렬이 있었고, 그곳에 정착하여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현
재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루블화가 평가절하 되면서, 아르메니아에서 러시아로 떠나는 이민
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벌써 송금액 감소로 이어져 2015년에 받은 송금액은 
2013년에 비해 40% 감소하였다. 정부가 이에 대하여 새로운 사회/경제 정책을 펴지 않는
다면 국민의 빈곤과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작성일: 2016년 2월 15일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칼럼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

을 금합니다. 본 칼럼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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